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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한국의 만화산업은 오랜 역사에도 불구하고 뿌리 깊숙이 박혀 있는 불법복제물 시장으로 인해 아직까지 

자생적인 건강한 생태계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그간 불법복제물 시장 근절을 위한 다양한 연구가 있어왔으

나 아직까지 이렇다 할 실효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만화복제물 시장에 

관한 연구를 이용자 관점에서 분석해 보고자 한다. 특히 불법복제물이지만 유료인 파일공유 사이트를 이용

하는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서면인터뷰를 통해 파악해 보았다. 이를 통해 이용자들의 도덕성과 

사이트 이용 간의 상관관계는 어떠한지, 이용자들이 느끼는 파일공유 사이트의 인지된 편의성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들을 합법적인 만화 포털 사이트로 유인하기 위한 요인은 무엇인지를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그 

결과, 만화 포털 사이트는 이용자들의 양성화를 위해 양질의 콘텐츠 확보, 결제 수단 등의 불편함 개선, 콘텐

츠에 관한 자세한 정보 제공, 콘텐츠 구매 대여 방식 다양화 등의 구매 요인들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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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espite of the long history of comic industry in Korea, self-motivated sound ecosystem is not 

determinded due to the pirated contents. The file-sharing literature has focused mainly on how 

pirated contents could be eradicated, with less attention to the effective strategy. This research 

is focusing more on pirate comic market within the framework of users. The target user is people 

who pay for using file sharing site. The research methods are a online survey and a written 

interview. The goal of this research is to analyze the correlation between morality and websites 

uses, the user convenience of file-sharing site and the main factors for attracting user to legal 

portal site. According to our results, legal portal sites needs to improve purchasing factors such 

as diversity of contents, improvement of payment system and offer of a detailed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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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국내 만화 산업의 역사도 이미 100년이 넘어갔다. 만

화는 대중문화 산업의 한 축을 담당하며 사회, 문화적

으로 영향을 끼쳤을 뿐만 아니라 영화, 드라마, 게임 등

의 다른 장르의 원천 콘텐츠로도 각광을 받아왔다. 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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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습으로만 보면, 만화와 만화산업은 괄목상대할 정도

의 성장을 이뤄야했지만, 만화 산업이 진화할 때마다 

만화가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는 양식도 진화되어 한 세

기 동안의 산업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아직 자생할 수 

있는 건강한 생태계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1]. 바로 만

화 산업을 병들게 하는 불법복제물에 관한 이야기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불법복제물은 합법 저작물 

시장을 침해함으로써 국민경제에 생산 기회를 상실 또

는 유실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며, 그로 인해 고용, 부가

가치(영업잉여, 세수 등) 등이 창출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게 한다. 따라서 콘텐츠 불법 복제 행위를 막아 

생산 활동의 기회로 전환시킨다면 콘텐츠 산업은 물론 

여타 국내 산업 전반에 매우 큰 경제적 효과를 유발시

키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2]. 물론 불법 복제물 

문제는 비단 만화 콘텐츠에 국한된 것은 아니다. 영화, 

음악 등을 비롯한 문화 콘텐츠 전체에 만연하고 있다. 

그렇지만 만화 콘텐츠는 영화, 드라마 등의 영상 콘텐

츠에 비해 파일 크기가 현저히 작고, 스트리밍 서비스 

등으로 인해 이미 가격 경쟁력을 갖춘 음악 콘텐츠와는 

상당히 차별화 된 콘텐츠이다. 불법 복제에 관한 연구 

역시 영화나 음악 산업에 비해 만화 콘텐츠 분야는 미

비한 것이 현실이다. 또한 만화 산업에 비해 산업적 규

모가 크고 체계적인 다른 문화 산업에 비해 만화는 아

직 만화의 저작권만을 관리해주는 집중관리단체가 없

는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온라인 불법 복제물 시

장 중 만화 콘텐츠에 집중하여 진행하고자 한다.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2014)에 따라 만화 온라인 

불법복제물 시장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크게 ‘웹하

드’라 불리는 파일공유 사이트를 통한 방식과 ‘토렌트’, 

‘P2P’ 등의 개인 공유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5].1 본 연

구는 이 중 파일공유 사이트(웹하드)를 통해 이루어지

는 온라인 만화 복제물 유통에 관심을 두고자 한다. 웹

하드 거래 시장은 불법복제물 콘텐츠임에도 불구하고 

1 ‘토렌트’란, 인터넷상에서 빠른 속도로 원하는 파일을 공유하기 위해 

만들어진 방식으로, 사용자 사이에 직접 파일을 여러 조각으로 나누

어 공유하는 프로토콜 또는 프로그램을 말한다(저작권기술용어사전, 

2013). ‘웹하드’란, 일정 용량의 저장공간을 확보해 문서나 파일을 저

장·열람·편집하고, 다수의 사람과 파일을 공유할 수 있는 인터넷파일 

관리 서비스를 의미한다. ‘P2P’란, 인터넷에서 개인과 개인이 직접 연

결된 파일공유 방식이다(두산백과, 2014).

이용자들이 실제로 콘텐츠를 ‘구매’한다는 측면에서 토

렌트나 P2P 방식을 이용하는 이용자층과는 차별화 되

는 지점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자면 파

일공유 사이트를 통해 만화 콘텐츠를 구매하는 이용자

들은 애초에 금전적 거래가 오가지 않는 토렌트나 P2P 

방식을 이용하는 이용자들과는 달리, 자신이 원하는 콘

텐츠에 돈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 소비계층이라고 판단

할 수 있다[그림 1]. 그렇다면 이들은 왜 네이버, 다음, 

레진 등의 만화 서비스 업체에서 제공하는 합법적인 만

화 콘텐츠를 이용하지 않고 파일공유 사이트에서 만화 

복제물 콘텐츠를 구매하는 것일까? 이용자들이 합법적 

사이트 대신 파일공유 사이트를 이용하는 요인을 파악

한다면, 더 나아가 이들의 니즈를 파악하여 욕구를 충

족시킨다면, 불법복제물 시장의 양성화 가능성, 즉 불법 

콘텐츠 이용자층의 합법적 시장으로의 유입을 유도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이를 통해 파일공유 사이트에서 

만화를 구매하는 이용자들의 구매 요인을 파악하고, 또

한 어떤 조건이 충족된다면 합법적인 구매를 할 수 있

을지 알아보고자 한다. 

그림 1. 파일공유 사이트 위디스크(위)와 만화 포털 사이트
네이버의 유료 결제 서비스인 N스토어(아래)의 메
인 페이지 비교[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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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선행 연구 및 현황 

1. 불법복제물 관련 연구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의되며, ‘저작권’이란 ‘저작

물에 대하여 창작자가 가지는 권리’를 의미한다. 저작물

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여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저작권의 개념이 만들어졌

다. 저작권이 존재함으로 인해 저작권자는 저작권의 사

용에 대한 경제적인 대가를 받게 되는 등의 권리를 행

사할 수 있게 된다.2 이러한 법적 제정에도 불구하고 저

작권자의 허가 없이 제작, 복제, 유통시키는 불법복제물 

거래는 여전히 횡행하다. 특히 지난 몇 년 간 디지털 시

대로 급격히 전환되면서, 온라인의 각종 채널을 통해 

이루어지는 불법복제물의 거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

하였다. 

그간 출판만화 저작권의 보호와 거래 시장의 활성화

를 위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크게는 법적·제

도적 차원과 기술적 차원의 접근방식이 존재한다. 제도

적 측면에서, 김하영(2011)은 만화 부가시장에서의 저

작권이 공정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만화 저작권 위

탁관리 시스템과 같은 체계적인 제도 및 관리가 필요하

다고 강조한다[6]. 저작권 위탁관리란 저작권을 관리해 

주고 건전한 유통을 위한 장치이다. 국내법 78조(저작

권 위탁관리업의 허가 등)에 의해 저작권에 대한 대리·

중개·신탁관리가 가능하게 되어, 저작권자와 이용자가 

일일이 동의를 얻을 필요 없이 편리하게 저작권 중개가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만화는 아직 만화의 저작권만

을 관리해주는 집중관리단체가 없는 형편이며, 만화 산

업의 주요한 축인 저작권 비즈니스가 구축되지 못한 상

황임을 지적한다. 한국저작권위원회와 저작권보호센터

는 불법 만화콘텐츠를 모니터링하고 신고를 접수 받아 

저작권법 제13조의3(시정권고 등)을 근거로 시정권고

(경고, 삭제, 계정정지 등)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불법 

만화콘텐츠를 단속하고 있다[5]. 더불어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술적인 측면의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개발 및 활용되고 있는 저작권 보호 기술들에는 디지털 

2 한국 저작권법 제1조, 제2조. 

워크마크기술, 만화식별기술, 텍스트 기반 도서 식별 기

술, 이미지 기반 도서 식별 기술, 출판물 불법유통 모니

터링 기술, 북스캔 저작권 권리정보 삽입 기술, 콘텐츠 

저작권 보호기술, 웹하드 제휴 콘텐츠 유통 기술 등이 

있다. 이러한 기술 개발의 일환으로, 이상훈 등은(2013) 

‘북스캔 어문/만화 저작물을 위한 식별 및 복제방지 기

술’ 연구를 진행하였다[7]. 만화/어문저작물 등의 출판

물에 대한 식별 기술 웹하드에서 의무화 및 상용화된다

면, 연간 3,800억원(2011년 기준)의 출판만화 불법복제

물 시장을 효과적으로 통제 가능할 것이며, 무분별한 

불법 유통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고 

판단하였다. 

2. 국내 불법복제물 현황
위와 같은 제도 및 기술적 대안이 개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복제물 시장의 근절은 요원하다. 구체적

인 불법복제물 거래규모를 살펴보면 2013년 기준, 국내 

전체 불법 복제 출판물의 시장규모(유통량)는 약 1억 3

천만 개이며, 온라인 부문은 1억 2,585만 개인 약 93.5%

을 차지하였다. 거래금액 기준으로는 6억원에 달한다.3 

온라인 불법 복제 출판물 중에서, 만화 산업의 시장규

모(유통량)는 93,434개인 약 74%를 차지하였다. 소설/

수필, 학습교재의 유통량이 나머지인 약 26%를 차지한

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이는 상당한 규모이다. 온라인 

불법복제물 출판물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유통 경로에

는 크게 토렌트, 웹하드, 포털, P2P가 존재한다. 각각 토

렌트는 50,445천개(40.1%), 웹하드는 49,594천 개

(39.4%), 포털은 17,139천 개(13.6%), P2P는 8,671천 개

(6.9%)를 차지하였다[5]. 만화산업백서의 만화 이용자 

조사에 따르면, 웹브라우저 기반의 온라인의 이용 및 

유통 채널은 포털사이트(69.7%), 모바일(3.57%), 웹하

드/P2P사이트(31.5%)가 순으로 나타났다[8]. 한창완 등

(2011)의 연구는 2005년 이후로 웹툰 시장을 포함한 인

터넷만화와 P2P, 웹하드, 포털 커뮤니티를 통한 불법다

운로드가 만화시장의 침체를 주도한다고 밝힌다[9]. 불

3 2011년부터 토렌트를 이용한 무료 유통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시

장규모를 정량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유통량을 기준으로 분석하

는 것이 적절하며, 금액부문은 이용자들의 지출액을 추정하는 기준

으로 활용 가능하다.



만화 온라인 불법복제물 시장의 양성화를 위한 이용자 연구 553

법다운로드는 저작물이용 비용이 아닌 플랫폼 사용료

가 지불하는 구조이며, 이는 저작물을 창작한 생산자에

게 수익의 선순환을 막는다. 즉, 불법복제물 시장의 암

적 존재는 국내 만화 산업의 취약한 구조 형성을 심화

시키고 있다.

현재 저작권보호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불법복제물

을 공공연하게 거래하는 파일공유 사이트는 100여개에 

달한다. 단지 제도적이고 기술적인 접근 방식만으로는 

급격한 디지털 환경 전환에 따른 불법복제물 시장의 확

대를 근절시키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물론 저작권 보호

를 위한 다양한 기술 개발과 저작권 위탁관리와 같은 

탄탄한 제도적 기반은 불법복제물 시장의 축소에 기여

하는 측면이 분명히 존재한다. 하지만 대안 제시에 있

어서 제도 및 기술적 차원과 같은 거시적인 측면이 아

닌, 이용자 측면에서의 미시적 연구는 현재 전무한 실

정이다. 건강한 만화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이용자 측면에서의 행동 패

턴에 대한 연구를 결코 배제할 수 없다. 즉, 만화 이용

자들이 불법적인 파일공유 사이트를 통해 콘텐츠를 소

비하는 까닭은 무엇인지, 이들을 합법적인 경로를 통해 

시장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법은 없는지 이

용자 관점에서 연구될 필요가 있다. 

III. 연구 문제

연구문제1. 파일공유 사이트 이용자의 도덕성은 이

용과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가? 

실제로 불법 복제물이 잘못되었다고 인식하는 정도, 

즉 이용자들의 도덕성과 이용자들의 실제 도덕적 이용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현재 포털사이트나 정부 

단체에서 불법 복제물 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으로서 도

덕성을 고취시키는 교육 프로그램이나 캠페인을 기획 

및 실행하고 있으나, 그 실효성은 파악되지 않은 상황

이다. 이를 위하여 파일공유 사이트 이용자들의 도덕성

과 도덕적 이용을 측정하고자 한다.

연구문제 2. 파일공유 사이트의 인지된 편의성과 

상관관계가 있는 요인들은 무엇인가?

파일공유 사이트 이용자가 느끼는 인지된 편의성과 

관련된 요인들을 중심으로, 합법적인 만화 포털 사이트

와 비교해서 느끼는 상대적인 우위와 이용을 결정짓는 

주요 요인들을 파악하고자 한다. 도덕성 측면이 아닌 

이용자의 편리성 측면에서 파일공유 사이트의 실질적 

이용 요인들을 파악하여 니즈를 정확하게 이해하여 적

용한다면 불법 콘텐츠 이용자들의 양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연구문제 3. 파일공유 사이트의 이용자를 만화 포

털 사이트로 유인할 수 있는 요인에는 

무엇이 있는가?

연구문제 2를 통해 얻은 요인들을 바탕으로 어떤 요

인들이 충족될 경우에 불법 복제물이 아닌 만화 포털 

사이트에서 합법적 저작물을 이용할 의사가 있는지 알

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파일공유 사이트 이용자가 

인지하는 가격 요인을 중심으로, 만화 포털 사이트에서 

이용자가 느끼는 상대적 구매 요인이 무엇인지 파악하

고자 한다. 

IV.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위의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하여 온라인 

설문조사와 서면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온라인 설문조

사는 2014년 7월 둘째 주에 연령이나 거주지 등의 제한

을 두지 않은 채 진행되었다. 연구 주제의 특수성을 감

안하여 설문 대상자는 파일공유 사이트에서 만화 콘텐

츠를 최소 1회 이상 결제한 이용자로 한정하였고, 설문 

조사 직전 설문지에 대한 안내문을 보여줌으로써 응답

자들에게 본 조사에 관한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시켰다. 

보다 집중적인 연구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만화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 조사를 위해 이용한 온라인 커뮤니티는 오늘의 유

머 애니메이션 게시판, 네이버 카페 방사, 디시인사이드 

웹툰 갤러리, 루리웹 만화게시판 등이다. 이를 통해 총 

351명의 설문 응답을 받았고, 이 가운데 답안의 92% 이

상이 공란이거나 불성실하게 작성되었다고 판단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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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개를 제외한 319명의 설문지가 최종 데이터 분석에 

사용되었다. 두 번째로, 서면인터뷰는 위 설문 조사 대

상과 동일한 커뮤니티 이용자 128명을 대상으로 진행

되었다. 자료 분석의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Glaser and 

Strauss(1967)[10]의 근거이론 방법을 활용하였다. 이를 

위하여 엑셀 프로그램을 통해 데이터베이스로 작성하

여 차이점과 유사점을 비교분석하였다. 

설문지에 적용된 변수들은 파일공유 사이트의 이용

을 결정하는 요인들, 만화의 일반적인 이용과 관련된 

항목, 파일공유 사이트 이용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들로 구성되었다. 파일공유 사이트 이용의 결정 요인은 

‘도덕성’, ‘도덕적 이용’, 인지된 ‘편의성’, ‘콘텐츠’, ‘태도’, 

‘정보제공성’, ‘인지된 가격 수준’, ‘비교 구매’로 상정되

었으며 이는 Cronan and Al-Rafee (2007)[11], 김상용

과 박성용 (1999)[12], Lederer 등(2000)[13], Donthu 

and Garcia(1999)[14]의 기존 연구를 참조하여 설문지

를 구성하였다. 구체적으로, 연구문제1은  Cronan and 

AL-Rafee(2007)[11]의 불법 다운로드에 대한 계획적 

행동이론(Theory of Planned Behavior)을 결정하는 변

수 중 하나인 도덕성(moral obligation) 요인을 검증하

기 위한 것이다.  높은 도덕성이 낮은 불법다운로드 이

용으로 연결됨을 현재의 만화콘텐츠 산업 상황에 적용

하여 가설을 설정하였다. 연구문제2는  김상용과 박성

용 (1999)[12], Lederer 등(2000)[13], Donthu and 

Garcia(1999)[14]의 연구에서 사용된 인지된 편의성

(perceived ease of use) 개념을 중심으로 관련된 항목

들을 통해 가설을 설정하고, 설문지를 재구성하였다.  

파일공유 사이트 이용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만

화의 일반적인 이용과 관련된 항목은 만화산업백서

(2012)[8]를 통해 작성하였다. 각 항목별 신뢰도는 [표 

1]과 같다.

구성개념 문항수 Cronbach’s alpha

도덕성 3 0.654
도덕적 이용 2 0.792
인지된 편의성 5 0.670

콘텐츠 2 0.691

표 1. 주요 변수의 신뢰도 

V. 연구 결과 및 분석

연구문제 1. 파일공유 사이트 이용자의 도덕성은 

이용과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가? 

첫 번째 연구문제는 파일공유 사이트의 이용자들의 

도덕성이 그들의 이용 행태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살

펴보는 것이었다. ‘도덕성’은 개인의 도덕성에 대한 것

으로, 파일공유 행동을 하면서 느끼는 개인이 죄책감의 

정도를 측정한다. ‘도덕적 이용’은 개인이 죄책감을 느

끼면서도 파일공유 사이트를 얼마나 지속하게 되는가

를 측정하기 위한 질문으로 구성되어있다. 도덕성의 평

균은 약 3.78로 나타났다. 파일공유 사이트에서 만화 콘

텐츠를 다운받아 보는 행위에 대한 개인적 도덕 및 사

회적 도덕과 어긋남에 대한 인지 정도는 평균 이상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파일공유 사이트에 대해서 이용자

들이 갖고 있는 ‘도덕성’과 ‘도덕적이용’의 상관관계

(Pearson’s r)를 추적해보았다. 파일공유 사이트에 대한 

‘도덕성’은 ‘도덕적이용’과 상관관계가 .109로 나타났으

며 이는 상관관계가 굉장히 낮은 편이라고 판단된다. 

즉, 파일공유 사이트에 대해 도덕적인 관점에서 부정적

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파일공유 사이

트를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행동 패턴을 보인다고 판단

된다. 도덕성의 고취가 도덕적 이용, 즉 도덕적 구매 행

동으로 연결되리라고 가정하는 일반적인 기존 관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결국, 포털 사이트와 저작권 단체에서 시행하는 도덕

성 고취를 위한 캠페인은 한계점이 존재하다고 할 수 

있다. 캠페인을 통해 어느 정도 도덕성 고취를 달성한

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실제 불법복제물 이용을 줄이는 

행동으로 이어지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연구문제 2. 파일공유 사이트의 인지된 편의성과 

상관관계가 있는 요인들은 무엇인가?

두 번째 연구문제는 파일공유 사이트 이용의 편리성

을 결정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인지된 편의성’, ‘콘텐츠’, ‘정보제공성’, ‘인지

된 가격수준’ 그리고 ‘태도’ 항목을 나누어 설문항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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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하였다. ‘인지된 편의성’의 개념은 개인이 파일공유 

사이트를 이용하면서 느낄 수 있는 인지적인 편의적 요

인들(사이트 검색의 번거로움, 전송 속도, 인터페이스, 

위험성, 결제 방법)로 구성되었으며, ‘콘텐츠’는 파일공

유 사이트에서 개인이 인지하는 만화 콘텐츠의 다양성

의 정도를, ‘정보제공성’은 파일공유 사이트가 이용자가 

만화콘텐츠와 관련된 정확하고 시기적절하며 완전한 

정보를 제공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인지된 가격수준’은 

개인이 사용하는 파일공유 사이트가 타 사이트보다 얼

마나 저렴하다고 느끼는 지를 측정하기 위한 개념이며,  

‘태도’는 ‘한 사람이 특정 행동에 대해서 갖는 호의적 혹

은 비호의적인 느낌’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파일공유에 

대한 개인의 태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이용되었다. 각 

요인별 이용자들의 평균은 인지된 편의성이 약 3.17, 콘

텐츠는 3.21, 정보제공성은 2.51, 인지된 가격수준은 3.70, 

태도는 2.44로 나타났다. 

독립변수를 ‘인지된 편의성’을 기준으로 하여, ‘파일

공유 사이트의 인지된 편의성이 만화 포털 사이트보다 

좋다고 생각하는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의 두 종류

로 분류하였다. 종속 변수는 요인을 네 가지로 적용(콘

텐츠, 정보제공성, 인지된 가격수준, 태도)하여 결과를 

살펴보았다. 총 설문 대상자 319명 중에서 인지된 편의

성을 좋다고 생각하는 집단의 인원이 54.2%(173명), 그

렇지 않은 집단이 45.8%(146명)이었다. 종속변수를 바

꿔가며 독립표본 t-검정을 수행하였으며, 아래 표와 같

이, 조사된 모든 종속변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

과가 도출되었다(p<.001). 분석 결과는 아래 [표 2]와 

같다. 파일 공유 사이트의 인지된 편의성이 만화 포털 

사이트보다 좋다고 생각하는 집단의 경우 상대적으로 

파일공유 사이트의 만화 콘텐츠가 다양하며, 만화에 대

한 정보제공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한편, 파일공

유 사이트에 대해서 인지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구매 가

격 수준은 오히려 낮은 편이었으며, 좋은 태도를 구축

하고 있었다. 

측정항목 평균값 t 자유도 Sig

콘텐츠 편의성 좋음: 3.64
편의성 나쁨: 2.69 5.030 311 .000

정보제공성 편의성 좋음: 2.71
편의성 나쁨: 2.28 3.855 311 .000

인지된 가격수준 편의성 좋음: 3.90
편의성 나쁨: 3.46 3.567 275 .000

태도 편의성 좋음: 2.76
편의성 나쁨: 2.06 5.695 302 .000

표 2. 파일공유 사이트에 대한 인지된 편의성과 종속변수 
간의 상관관계 분석

위 연구문제에 관한 서면인터뷰를 진행하고자, “만화 

포털 사이트의 불편함을 적어주세요.” 라는 질문을 하

였으며, 총 128명이 자신의 의견을 기술하였다. 이를 분

석한 결과, ‘콘텐츠의 다양성’이 일순위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으며 총 40%가 이를 지적하였다. IP 218.154.*.*

은 ‘보통 만화책으로 구매해서 보고 구할 수 없다면 포

털 사이트에서 본다. 하지만 포탈에서 구할 수도 없는 

경우 공유 사이트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고, IP 

203.237.*.*은 ‘웹툰을 제외하고 만화 포털 사이트에서 

구매할 수 있는 만화의 폭이 매우 좁다.’고 지적했다. IP 

112.158.*.*은 ‘비록 정당하지는 않지만 파일공유 사이

트는 선택의 폭이라는 점에 있어서 거의 무한대에 가깝

다는 장점이 있다. 이는 국내 저작권상 또는 정서상 들

여올 수 없는 만화들을 포함한다.’며 제도권 밖에 있는 

작품 이용을 언급하기도 했다. 두 번째로, ‘결제 수단의 

불편함’을 약 19%가 꼽았다. IP 39.119.*.*은 단순히 결

제 시스템의 불편함 (액티브 액스 설치, 인증방식의 불

편함 등) 뿐만 아니라 고액 결제 시 그에 상응하는 포인

트를 제공하는 파일공유 사이트에 비해 포털 사이트는 

그런 혜택이 전혀 없음을 지적하는 의견도 있었다. 세 

번째로 ‘가격’을 문제 삼은 응답자는 약 16%으로 다양

성이나 결제 방식에 비해서는 그 수가 적은 편이었다. 

이 외에도 약 12%가 파일공유 사이트는 한 번 결제하

면 영구 보관이 가능한 반면, 만화 포털 사이트는 이용

기간이 정해져 있고 짧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약 5%

는 파일공유 사이트에 올라온 스캔 만화에 비교해 만화 

포털 사이트 작품들의 화질이 떨어진다고 언급했다. 

실제로 이용자의 인지된 편의성 중 가장 많은 의견을 

보인 '콘텐츠의 다양성'에 초점을 맞추어 파일공유 사

이트와 만화 포털 사이트를 비교 이용해 본 결과, 이용

자들이 언급한 부분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예를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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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항목 평균값(Mean) t 자유도 Sig
인지된 

가격 수준
상대적 구매의사 유: 3.55
상대적 구매의사 무: 3.81 -2.287 293 .023

정보
제공성

상대적 구매의사 유: 2.27
상대적 구매의사 무: 2.67 -1.969 290 .005

인지된 
편의성

상대적 구매의사 유: 3.07
상대적 구매의사 무: 3.27 -3.520 293 .001

표 3. 파일공유사이트에 대한 비교우위구매와 종속변수 간의
상관관계 분석

어, 일본 작가 이토 준지의 <소용돌이>는 국내 정식 출

판된 인기 만화임에도 불구하고 네이버의 N스토어와 

다음의 유료 만화 사이트인 만화마켓에서는 찾을 수 없

었다[15]. 하지만 파일공유 사이트인 위디스크에서는 

단 한번의 검색으로 쉽게 작품을 찾을 수 있었고, 그 작

품에 대한 스크린 샷과 간단한 정보 역시 쉽게 열람할 

수 있었다. 그 뿐 아니라, 파일공유 사이트에는 '자료요

청' 게시판을 통해 이용자들이 원하는 자료를 게시판에 

올리면 업로더들이 해당 자료를 올리고 댓글과 링크를 

다는 등, 콘텐츠의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이루어지는 반

면, 만화 포털 사이트의 경우 이용자들이 콘텐츠 추가

를 요청할 수 있는 게시판이 아예 없거나(네이버의 경

우) 있다 하더라도 게시물이 거의 올라오지 않는(다음

의 경우) 등, 이용자의 니즈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려는 

장치가 부족했다. 이런 지점들이 이용자들이 느끼는 파

일공유 사이트의 인지된 편의성을 잘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 판단된다.

결과적으로, 파일공유 사이트의 편리한 기능들(검색 

기능, 전송속도, 인터페이스, 결제 방법)을 높게 평가하

는 이용자들은 기능적 개선이 이루어질 경우 유료 포털 

사이트로 전환될 여지가 매우 높은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이용자 집단이 파일 공유 사이트라는 불법 경

로를 결정하게 되는 주요한 요인들에는, 만화포털 사이

트에 비해 더 많은 만화 종류를 보유하고 있음(콘텐츠), 

만화 리뷰, 작가 정보, 만화 내용 등의 자세한 설명이 제

공됨(정보제공성), 이용 가격이 저렴하다고 느껴짐(인

지된 가격 수준), 파일공유 사이트에 대한 긍정적인 인

식(태도)이 작용하고 있었다. 따라서, 파일공유 사이트

에서 인지된 편의성 항목들은 콘텐츠, 정보제공성, 인지

된 가격 수준, 태도 등의 요인들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으며, 만화포털 사이트에서 이러한 요인들이 개

선 및 적용되어 동등한 조건을 갖추게 될 경우, 이용자

들이 합법적인 구매 경로를 채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고 말할 수 있다. 

연구문제 3. 파일공유 사이트의 이용자를 만화 포

털 사이트로 전환시킬 수 있는 요인에

는 무엇이 있는가?

세 번째 연구문제는 파일공유 사이트의 이용자를 만

화 포털 사이트로 전환 및 유입시키기 위한 요인을 분

석하기 위한 것이다. 분석을 위하여 ‘인지된 가격 수준’, 

‘정보제공성’, ‘인지된 편의성’과 더불어 ‘비교구매’ 요인

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비교구매’는, 파일공유 사이

트와 만화 포털 사이트가 비슷한 조건(콘텐츠 다양성, 

정보제공성 등)을 갖추고 있다면 만화 포털 사이트에서 

구매할 의향이 있는지에 관한 것이며 이용자는 평균 약 

3.9로 상당히 높은 수준의 의사를 보여주었다. 또한 ‘비

슷한 조건을 갖추고 있더라도, 가격 면에서 차이가 난

다면, 만화 포털 사이트에서 구매할 의향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평균 약3.24로 응답하였으며, 이는 가격 요인

을 제외한 조건(약 3.9)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

이나, 여전히 평균 이상의 긍정적인 수치를 보여주었다.

‘비교구매’ 요인을 기준으로 하여 독립변수를 ‘(비슷

한 기능을 갖추고 있다면) 가격이 다소 높더라도 만화 

포털 사이트에서 구매할 의향이 높은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의 두 종류의 그룹으로 상정한 다음, 종속변

수는 세 가지로 적용하여(인지된 가격 수준, 정보제공

성, 인지된 편의성) 살펴보았다. 종속변수를 바꿔가며 

독립표본 t-검정을 수행한 결과, 아래 표와 같이 조사

된 모든 종속변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도

출되었다(p<.005). 분석 결과는 아래 [표 3]와 같다. 비

슷한 기능을 갖추고 있다면 비록 가격을 더 지불할 지

라도 파일공유 사이트가 아닌 만화 포털 사이트를 이용

할 의향이 높은 집단의 경우, 파일공유 사이트가 만화 

포털 사이트보다 가격이 저렴한 편이라고 생각하며, 정

보제공성이 높은 편이며, 인지된 편의성 역시 높다고 

인지하고 있었다. 

위 연구문제에 관한 서면인터뷰를 진행하고자, “파일

공유 사이트 이용자를 만화 포털 사이트 이용자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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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기 위해 필요점에 대한 의견을 적어주세요.” 라는 

질문을 하였으며, 총 128명이 자신의 의견을 기술하였

다. 이를 분석한 결과, ‘콘텐츠의 다양성 확보’를 약 

32%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지적하였다. 다양성을 언급

한 이용자들 중 약 18.6%는 다양한 해외 작품 구비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두번째로 ‘가격’요인을 약 18%이 

언급하였다. 물론 불법복제물을 거래하는 파일공유 사

이트에 비해 합법적 콘텐츠를 거래하는 만화 포털 사이

트가 가격 경쟁력이 있을 수는 없다. 하지만 이용자들

이 납득할만한 가격 정책이 필요해 보인다. 예를 들어 

IP 122.252.*.*가 제시한 의견처럼, 일정 금액 이상을 결

제할 경우 추가 포인트를 지급한다거나, 짧은 이용 기

간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약 6.2%이었다. 인식의 변

화와 처벌 강화를 언급하는 이용자도 약 10.1%로 조사

되었다. IP 221.146.*.*은 웹툰이 나온 이후 만화란 인터

넷에서 찾아 볼 수 있는 것이라는 인식이 강화된 것 같

다며, 인식의 전환이 필요함을 언급했고, IP 27.117.*.*

은 강력한 법적 제제만이 인식의 변화를 가지고 올 것

이라고 이야기했다. 그 외에도 화질과 편의성을 언급한 

이용자들도 약 6.2%씩 있었다. IP 183.101.*.* 은 고화질

의 불법 스캔 복제물에 비해 가끔 확대해도 대사가 안 

보일 정도로 화질이 낮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용자의 전환 요인에 초점을 맞추어 파일공

유 사이트와 만화 포털 사이트를 비교해 보았다. 우선, 

많은 이용자들이 지적한 콘텐츠의 이용 기간 및 영구 

소장 여부를 비교해보니, 파일공유 사이트에서는 모든 

콘텐츠를 영구 소장할 수 있는 파일형태로 다운받을 수 

있지만, 만화 포털 사이트의 콘텐츠는 기본적으로 대여 

시스템이거나 영구 소장일 경우 가격이 높았다. 파일공

유 사이트와 비슷한 가격대로 형성되어 있는 대여 서비

스의 경우, 네이버는 대여 기간이 고작 1일, 다음은 7일 

밖에 되지 않았다. 네이버의 경우, 콘텐츠를 영구 소장

하기 위해서는 이보다 3배 이상의 비용을 치러야 한다. 

다음은 영구 소장 서비스가 아예 없다. 또한 콘텐츠의 

절대적인 양도 파일공유 사이트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국내 정식 유통되지 않는 작품들 역시 많이 있었지만 

이 부분은 라이센스 문제가 걸려 있는 부분이라 논외로 

친다고 하더라도, 국내 유통되고 있는 양질의 만화를 

합법적으로 이용하지 못한다는 점은 시급한 개선이 필

요해 보인다. 특히나 출판 만화 콘텐츠를 주로 소비할 

수 있었던 만화 대본소나 도서대여점의 수가 현저히 줄

어들고 있는 현 시점에서 출판 만화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을 쉽게 찾을 수 없다는 점은 큰 

문제이다. 결국 출판 만화 콘텐츠를 합법적으로 이용하

고 싶더라도, 그들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파일공유 사이

트를 찾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다. 

연구문제3에서는 만화포털 사이트의 이용가격이 다

소 높다고 할지라도 이용자가 원하는 다른 조건들이 충

족될 경우, 파일공유 사이트에서 옮겨갈 의향이 있는 

이용자 집단에 주목하였다. 연구 결과, 전환요인이 높은 

이용자 집단은 만화포털 사이트의 이용가격이 높아 결

제에 대한 장벽을 느끼는 한편 파일공유 사이트는 실제 

가격보다도 더욱 저렴하게 이용하는 것으로 느끼고 있

었으며(인지된 가격수준), 만화 리뷰, 작가 정보, 만화 

내용 등의 자세한 설명 등이 충분히 전달되며(정보제공

성), 검색 기능, 전송속도, 인터페이스, 결제 방법 등의 

편의성이 높다고 인지하고 있었다(인지된 편의성). 따

라서 만화포털 사이트가 전환요인이 높은 이용자를 끌

어오기 위해서는, 만화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주

는 한편, 편의적인 기능을 강화하여 만화포털 사이트에

서의 이용 가격 및 결제에 대한 장벽을 인지적으로 낮

춰줄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VI. 요약 및 결론

파일공유 사이트의 이용자들을 합법적인 시장인 만

화 포털 사이트로 유인하고자 하는 많은 노력들이 진행

되고 있지만 결과는 아직까지 낙관적이지 않다. 사법적

이고 정책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는 기존의 사고방식에

서 벗어나 실제로 이용자들의 차원에서 무엇이 파일공

유 사이트를 이용을 지속하게 만드는지 살펴보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궁극적으로는 이용자 측면에서의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하여 만화 포털 사이트 등의 산업

에서 어떠한 변화가 필요할 것인가 제언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일반적인 인식과는 달리, 사람들의 도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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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고취가 실제로 파일공유 사이트의 이용 근절에는 큰 

기여는 하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기존의 정

책들에 대해서 재고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다만, 많은 

이용자들이 서면 인터뷰에서 법적 규제의 필요성을 언

급한 바, 현재의 법적 규제는 실효성이 떨어지지만 이

용자들이 실효성을 느낄 수 있는 방향으로 법이 바뀌어

야 한다고 판단된다. 기존에 만화 저작권과 관련된 연

구 및 개발에 대한 투자가 영화나 음악과 같은 타 콘텐

츠 산업에 비해서 부족했던 바, 이에 대한 적극적인 태

도가 필요해 보인다. 예를 들면, 만화 산업에도 타 산업 

분야와 같이 저작권만을 관리해주는 집중관리단체가 

필요하다. 두 번째, 파일공유 사이트 이용의 인지된 편

의성을 결정하는 요인들을 살펴보았다. 이용자들은 파

일공유 사이트가 유료 결제하는 사이트보다 만화 콘텐

츠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며, 다수의 만화 콘텐

츠를 확보하고 있어 선택의 폭이 넓으며, 심지어 가격

조차 저렴하기 때문에 파일 공유 사이트에 대한 좋은 

태도를 구축하고 있었고, 이는 인지된 편의성 증진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파일공유 사이

트 이용자 중에서도 전환 요인이 높은 집단의 경우 파

일공유 사이트를 가격, 정보제공성, 인지된 편의성 면에

서 높게 평가하고 있었다. 즉, 이용자들을 만화 포털 사

이트로 유인하고 싶다면 만화 포털 사이트는 이용자들

의 양성화를 위해 다양한 콘텐츠 확보, 결제 수단 등의 

불편함 개선, 콘텐츠에 관한 자세한 정보 제공 등의 구

매 요인들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결

과를 토대로 포털 사이트의 개선점을 항목별로 구체적

으로 열거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화질에 관한 부분

으로, 제공하는 만화 콘텐츠의 화질을 HD급 이상의 화

질로 변환할 것, 둘째, 결제 수단에 있어서 액티브 엑스 

및 인증 방식의 불편함을 없앨 것, 셋째, 콘텐츠의 다양

성에 관한 부분으로 서비스하고 있는 컨텐츠의 양, 특

히 일본을 비롯한 해외 만화들의 양을 늘릴 것, 넷째, 정

보 검색에 관한 부분으로 이용자가 결제하기 전에 해당 

작품에 대한 사전 정보를 많이 노출하여 작품에 대한 

흥미 유발을 시킬 것, 마지막으로 가격 측면에서 만화 

콘텐츠의 영구 소장 옵션을 만들거나 대여 기간에 있어

서 선택의 폭을 넓히고, 현재보다 조금 더 저렴한 적절

한 가격을 찾을 것 등이 유의미한 개선책으로 파악되었다. 

위와 같은 결과는 실제 산업적인 차원에서도 차차 가

능성이 증명되고 있다. 유료결제를 전면으로 내걸고 크

게 성공한 웹툰 포털 사이트인 레진코믹스의 창업자는 

한 인터뷰에서 “기본적으로 불법복제를 막고 있지만 무

조건 통제한다고 되는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일례로 

사람들이 토렌트가 있음에도 웹하드의 정액제를 이용

해 다운로드 받고 있습니다. 결제가 쉽고, 토렌트에 비

해 귀찮은 게 없기 때문이겠지요.”[16]라고 응답하였다. 

즉, 불법공유사이트를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기존의 법

적 처벌 방식에 안주하기보다는, 보다 근본적인 원인을 

이용자 관점에서 충분히 분석하고 이를 산업구성원들

이 의도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결

과적으로 인지된 편의성 및 양질의 콘텐츠 확보 등 합

리적이고 경쟁력 있는 요소들의 개발 필요성을 제시하

였다. 만화 콘텐츠 공급자들이 편의성 요소들을 적극 

반영한다면 파일공유 사이트의 이용자들의 양성화 가

능성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만화의 

산업적 성숙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VII. 한계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

본 연구는 만화 산업에 있어서 오랫동안 문제시되어 

왔던 불법복제물에 대한 이슈를 이용자 관점에서 그 해

결 방안을 찾아보려 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다만, 이에 관한 연구는 초기 단계이기에, 현재로

서는 많은 한계점과 향후 연구 과제를 남겨두고 있다. 

우선 본 연구의 연구문제1에서 도출된 연구결과는 이

용자의 도덕성과 도덕적 이용간의 낮은 상관관계를 보

여주고 있다. 하지만 이 상관관계를 좀 더 다각도로 바

라볼 수 있는 심도 깊은 통계 분석이 필요하다. 본 연구

는 현재의 법적 장치나 캠페인의 무효성의 증명하는 것

이 연구의 취지가 아니라 만화 복제물 시장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기 위해 사용되었기에, 이 문제에 

관해 깊이 다루지 못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연

구결과 2, 3에서 많은 이용자들이 지적하였듯, 현재보다 

효과적인 법적 장치 마련에 대한 개별적인 연구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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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이다.

또한 파일공유 사이트 이용자들을 합법 사이트로 유

입할 수 있는 요인 분석에 있어서 인지된 편의성과 더

불어 가격 요인에 따른 분석을 시도하였으나, 구체적인 

가격 수준 결정에 대한 연구는 시행하지 못했다. 이 지

점은 본 연구에서 큰 숙제로 남아있다. 따라서 파일공

유 사이트에서 거래되는 불법 복제물과 합법적인 포털 

사이트에서 거래되는 콘텐츠 간에 존재하는 가격 차이

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 및 적당한 가격 산정에 대한 실

질적 연구가 후속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불법 복

제물과 합법적인 콘텐츠의 가격이 같을 수는 없기에, 

이용자들이 수긍할만한 가격 책정은 만화 불법 복제물 

이용자들을 양성화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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